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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신문 ‘청신호’ 기자

  저는 아마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
램에 두 번 참여한 학생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인터넷
을 통해 우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겨울방학 동안 인턴
십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러
한 활동들에 관심이 많던 저는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1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강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마치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면 배울 법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딱딱할 수도 있을 잘못
된 언론피해에 관한 이야기와 해결방안들을 강사님께서
는 유머를 곁들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
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들으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상담팀에서 전화와 인터넷 등 다
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피해 접수를 받고 계시는 직원 분
들의 모습을 보고 바쁘겠지만 보람 있겠다는 생각을 했
고, 심리실을 참관하면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조정과 
중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듣고 작은 공간
이지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가 큰 공간이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때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 듣고 보니 제가 모르고 있
었던 정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런 곳이 있다,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기자로 소속되어 있는 신문인 청신호(발행처 : 광명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광명시 중·고등학생들
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프로그램이 끝난 뒤 홍보팀의 담당자분을 만나뵐 수 
있었고, 2월 17일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진숙 홍보팀장
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언론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 중 특히 조정과 중재의 차이에 대
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사를 작성하여 3월에 

보도가 나간 뒤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저, 청신호와의 
관계는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2월 인터뷰 때 올해 청신
호 신입기자들이 뽑히는 여름방학 중에, 이번엔 청신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기로 약속
했고 8월 6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저
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같이 동행한 기자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물어보니 강의내
용을 잘 이해했다고 하며 만족해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맞춰진 강의로, 이 분야
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내용
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녀오면 언론중재
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매
력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
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꿈은 당시 방송기자였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곳이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
르고 막연히 법원에서만 언론분쟁을 해결해주는 줄 알았
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
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
니다.

  저는 청신호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뷰 기사를 썼던 
것을 가장 큰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보대행사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기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이 직
업 역시 언론대행을 중요한 업무로 삼기에, 언론중재위
원회에서 들었던 이 내용들과 인턴십을 두 번 참여했던 
일, 인터뷰를 진행할 때의 경험 전부가 앞으로 제가 직업
세계에 나아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
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
변에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
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려주겠습니다.

언론분쟁의 궁금증을 풀어준 
     인턴십 프로그램


